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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구 뒤편 탐정 장하다와 탐정 지망생 한마음의
생활 밀착형 공조 수사!
우리 반 진짜 범인은?

  1. 줄거리

문방구 뒤편에서 탐정 사무소를 운영하던 장하다는 6학년이 되던 겨울 방학, 탐정 일을 그만두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탐정 지망생 한마음이 찾아오면서 다시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데⋯⋯.
장하다를 돕겠다던 한마음은 엉뚱한 사람을 의심하는가 하면, 탐정 사무소 위치를 마음대로 반 아이들에게 알려 준다. 장하다는　못이기는　척 매일 찾아오는 한마음과 함께　사건　의뢰를　받게　된다．
저주 편지, 실내화 테러 등 마니토에게 의문의 공격을 받으며 시작된 첫 번째 사건부터, 영어 발표회의 유력 후보였던 후보자의 연설문이 실종되는 사건, 전교생이 떠들썩했던 고백데이에 응급실에 실려　가게 된 의뢰인의 사건까지. 오해와 이해로 뒤엉킨 사건들 속에서 장하다는 차근차근 단서를 찾아 나간다. 과연　둘은　진짜　범인을　찾고　억울한　아이들의　누명을　벗겨　줄　수　있을까？

 2. 책의 특징

“장하다, 너, 탐정이라며. 네가 해결해 주면 안 돼?” 
같은 반 친구 중 진짜 범인을 찾아라!
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한 『장하다 탐정 사무소』는 아이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작은 다툼, 감정 변화를 긴장감 있는 사건으로 엮는다. 강새미가 마니토에게 의문의 공격을 받거나, 김범이 영어 발표자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중 연설문을 도둑맞고, 인기 많던 신지우가 고백데이 날 러브레터와 빵을 받고 응급실에 실려 가기까지. 안심초등학교 6학년 3반에서 벌어지는 얽히고 설킨 사건들은 어린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어린이 독자들은 주인공 장하다와 한마음이 글씨를 대조하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단서를 찾는 과정을 지켜보며 범인을 함께 추리하는 한편 피해자의 마음이 되어 보기도, 범인으로 몰린 아이들의 억울함에 공감하기도 한다. 행동부터 알리바이까지 범인일 거 같았던 김지훈이 사실은 피해자 강새미와 비밀연애 중이었다거나,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던 반장이 탐정 사무소를 찾아오는 등 뜻밖의 반전이 이야기에 재미를 더한다. 억울한 아이들만 모인 6학년 3반 교실에서 장하다는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

“홈스 옆엔 왓슨이 있어야지. 내가 도와줄게. 너 혼자 힘들잖아.”
최고의 탐정 파트너가 되기까지 
자전거 타기면 자전거　타기, 사건 추리면 추리 뭐든 척척 해내던 단짝 친구 이소은이 캐나다로 떠난 후, 장하다는 탐정 사무소를 접기로 결심한다. 혼자 운영하기에는 어렵고, 다른 친구에게 마음을 내어 주기엔 어색하기 때문이다. 그런 장하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온 한마음! 한마음은 이제 탐정 일은 접었다는 장하다의 말에 굴하지 않고 매일 장하다를　찾아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다. 결국 장하다는 탐정 사무소를 다시 열게 된다．
[bookmark: _Hlk211961209]『장하다 탐정 사무소』는 장하다와 한마음이 함께 합을 맞추고 단서를 찾으며 조금씩 가까워지는 모습을 그린다. 아무와도 친해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장하다가 한마음을 믿고 함께　추리를 이어가는 모습이나, 계속 엉뚱하기만 하던 한마음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 내는 장면들은 독자들에게 감동과 통쾌함을 선사한다. 억울한 친구가 생기는 게 싫어서 탐정 일을 한다는　장하다의 진심이 반 친구들에게 닿았듯이, 셜록　홈스　옆　왓슨이　되겠다며 장하다에게 무한한 응원을 보내는 한마음의 진심은 늘 차갑기만 하던 장하다의 마음을 연다. 우여곡절 끝에 최고의 탐정 파트너가 되는 둘의 이야기를 만나 보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김명선 작가가 말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
　『배꼽 전설』, 『용감한 겁쟁이 후후』 등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가치를 재밌는 이야기로　전하는 김명선 작가가 추리 동화를 선보인다. 작가는　６학년　３반　안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사건　사고와　인물들　간의　미묘한　심리　변화를　통해　친구　관계와　갈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서로를　오해해　범인으로　몰고　가는　아이들과　그　사이에서　상처받는　아이，　싸운　친구지만　끝까지　편을　들어　주는　아이의　모습까지. 『장하다 탐정 사무소』 속　등장인물들은 10대 아이들이　겪는　다양한　고민과　갈등을　똑같이　겪는다．　하지만　결국　혼자가　편하다던　장하다가　한마음에게 마음을 열었듯이, 작품은　관계를　발전시키고　갈등을　해결하는　건　서로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과　상대방을　향한　관심과　배려라고　말한다. 장하다 탐정 사무소가 사건 의뢰 없이 한가해질 수 있기를, 아이들이 서로를 믿고 나아가기를 작가는 사건을 해결하고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그 소망을 전한다.

 3. 책 속 문장


“네가 장하다구나? 탐정 장하다.”　장하다는 대답을 머뭇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었다. 이름은 장하다가 맞지만, 지금은 탐정을 관둔 상태니까.
-본문 12p 프롤로그 中

“홈스 옆엔 왓슨이 있어야지. 내가 도와줄게. 너 혼자 힘들잖아.”
-본문 54p 마니토의　습격 中

탐정 일 말고 잘하는 게 없는 장하다에 비해 이소은은 뭐든 능숙했다. 그런 이소은이 캐나다로 떠난 뒤로 어느 누구와도 친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마음과 이렇게 가까워지다니, 장하다는 생각할수록 신기했다.
-본문 80p 사라진　연설문　中

“이번 사건의 진짜 범인은, 우리를 잡아 놓은 거대한 그물이 아닐까? 우린 그 그물에 갇힌 힘없는 물고기이고.” 
-본문 91p 사라진　연설문 中

공연장을 나오는데 반 친구 몇몇이 장하다에게 다음 사건은 뭐냐고 물었다. 장하다는 “복잡해.”라는 말로 대충 얼버무렸다. 이제 겨울 방학이라 그런지 의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본문 140p 에필로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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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작가 소개


글 김명선 
재미난 이야기 속에서 질문을 던지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강화도 ‘이루라 책방’에서 책방지기를 하며 글과 그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배꼽 전설』, 『용감 한 겁쟁이 후후』, 『깊은 밤 하품 도깨비』, 『똑바로 씨와 거 꾸로 집』, 『담벼락 신호』 등이 있습니다．

그림 국무영 
국내산 무농약 박재영, 줄여서 국무영입니다.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해, 현재 만화 교육을 병행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화책 「똥두」 시리즈를 쓰고 그렸습니다. 

image1.jpeg




image2.jpeg
=P

auaey

Erxs
Al

2ze)





